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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// 국회의원 박영아 (송파갑)
	

	시간강사 최저19,000원 받고 강의해
‘전체 강의 50% 이상 시간강사 배정받아’
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31호 /Tel)788-2031 /Fax)788 -3331/songpagab@gmail.com
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의원이 전국 4년제 주요 170개 대학으로부터 받은 2008년도 시간강사의 급여 및 강의비율을 분석해본 결과, 시간당 수당이 최저 19,000원부터 최고 97,000원까지 4~5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  또한, 이들 대학에 총 7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 강사들 중 3개 이상의 대학 강의를 맡고 있는 수는 무려 8천명이 넘는 것으로, 전체 강의의 50% 이상을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대학이 13군데, 40%이상이 48군데로 집계됐다.  
        <2008년도 시간강사 시간당 수당 최고/최저액 지급 대학 현황>
	순위
	최고임금 지급대학
	시간당수당(원)
	최저임금 지급대학
	시간당수당(원)

	1
	이화여자대학교
	97,000
	건동대학교
	19,000

	2
	고려대학교
	82,000
	대신대학교
	20,000

	3
	한국정보통신대학교
	80,000
	광주여자대학교
남부대학교
한중대학교
	22,000

	4
	제주대학교
	70,000
	한국국제대학교
	23,000


국(공립의 경우에도, 서울대의 시간당 수당이 42,000원, 부산대 35,000원, 제주대 70,000원 등으로 대학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
집계한 총 170대학의 2008년도 평균 수당이 고작 37,000원에 불과한데, 이 중 무려 100개가 넘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, 더욱이, 이 중33개의 대학은 전체 강의의 50%에 육박하는 시간을 시간강사에게 배정하는 등,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저임금에 장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면서,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,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 절대적인 우위를 띄고 있는 것이다. 
<2008년도 시간강사 강의 담당비율 현황>
	시간강사 담당비율
	30% 이상
	40% 이상`
	50% 이상
	60% 이상

	대학 수
	99
	48
	13
	2


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따르면, 해당 대학은 재정난의 이유로 시간강사들에게 까지 높은 인건비를 투자할 수 없는 상항이며, 또한, 당 대학이 정한 시간당 수당은 2008년도 법적 최저임금인 3,770원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,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어떠한 의지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.
또한, 대학 전반의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서도, 각 대학이 지급하는 시간강사의 급여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, 밖으로 분명히 들어난 부당한 처우에 관해서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등, 문제의식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. 
박영아 의원은‘국내 시간 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가량을 맡아 전임교수와 동일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만, 수당에 있어서 전임교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, 이에 더해, 시간강사간의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’고 말하며,‘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,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, 신분보장, 보수 등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와 대학 당국은 모색하여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

